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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� 영적으로� 침체해� 있을� 때,� 성급한� 판단으로� 일을� 그르쳤던� 경험이� 있다

면�함께�나누어�봅시다.

2.� 하나님의� 사람들은,� 하나님께서� 주시는� 말씀을� 토대로� 지혜로운� 삶을�

살아가야� 합니다.� 그런� 사람이� 있을� 때,� 그� 사람이� 속한� 가정도,� 교회도�

살게� 되는� 것입니다.� 오늘� 아비가일의� 모습을�보면서,� 내가� 본받아야� 할�

모습은�어떤� 부분인지�함께�이야기해�봅시다.

오늘�말씀에서,

다윗은�영적� 스승인�사무엘의�죽음�이후에�

영적�침체에�빠져�있었습니다.

그러자�그는� 영적�분별력을�잃고,� 무엇이�옳고� 그른지�판단하지

못하게�됩니다.

이럴�때�하는� 판단은�우리에게�독이�됩니다.

혹시,� 우리� 인생을�돌이켜�보며,

우리가�영적으로�침체해�있을� 때,�

하나님과의�영적인�교제가�단절되어�있을�때,�

성급하게�내렸던�판단으로�인해�일을�그르친�경험이�있다면

함께�이야기해�보도록�해� 주십시오.

오늘�말씀의�제목은� ‘지혜로운�여인’입니다.

제목에서�보여주듯,�

오늘� 말씀은�현숙한�여인,� 아비가일에�대한�내용입니다.

하지만,� 이� 말씀의�결론이,

반드시� ‘여성’� 이라는�성별에만�국한�짓지�말고,

우리가�누군가의�배우자로서,

또�한�공동체의�구성원으로서,

어떻게�해야� ‘지혜로운�사람’이� 될� 수� 있을지에�대해

고민해�보도록�해주시면�좋겠습니다.

이혼�가정이나�홀로�있는�가정,

혹은� 부부싸움이�잦은�가정이�목원중에�있다면,

오늘�말씀이�또�다른� 어려움이�되지�않도록,

‘지혜로운�사람’에� 포커스를�맞추어�안내해�주시기�바랍니다.

오늘�아비가일의�모습을�보면서,

남녀의�구분을�떠나� 내가�본받아야�할�점은� 무엇인지,

또�평소에�나에게�부족했던�모습들,

지혜롭지�못했던�부분들은�어떤�부분이�있을지

진솔하게�나눌�수� 있도록�해�주시기�바랍니다.

목자가�먼저� ‘솔직한’� 나눔을�시작해도�좋을�것� 같습니다.


